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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술·인구·기후의 세 가지 변화는 각각 독립적으

로 사회적 위험을 생성·강화·완화한다. 이번 기획의 

앞선 세 개의 글에서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상호·매개·조절 작용을 하

면서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 가

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방

식에 대한 연구(EEA, 2019; Petmesidou, 

Guillén, 2022)는 희소하다. 세 가지 메가트렌드

가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의료기술의 진

1) 이  글은 김기태, 여유진, 임완섭, 조성은, 김성아, 정세정, 신영규, 이주미, 윤홍식, 최영준. (202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

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7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기술, 인구, 기후 변화가 상호작용하거나, 서로를 매개 혹은 조절하면서 사회적 위험을 구

성하는 경로와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했다. 세 가지 변

화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때로는 모순되는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기술변화는 기후변화

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해결책이 되기도 했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

면서 서로에게 매개 혹은 조절 작용을 하는 경로도 확인했다. 이를테면 기술변화와 인구변화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추세 속에서 기술 발전은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완화하기도 했다. 또 기술 발전은 글로벌 

단위에서 ‘원격이주노동’에 대한 사회권 보호라는 문제를 낳았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세 가

지 변화의 복합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1)

Social Risks under the Combined Influence of 
Technological, Demographic, and Climate Changes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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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영유아 사망률 감소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

구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동인이었다(Oeppen & 

Vaupel, 2002).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원

격이주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Baldwin, 

2019)에 대한 사회권 보호의 의제를 낳았다. 메가

트렌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위험이 생성·강화·완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세 가

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하나의 변화

가 다른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를

테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 자체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둘째는 하나의 변화가 사

회적 위험을 노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기후변화가 지

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의 노령화 정도가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 J. S. & Kim, S. K., 2024). 즉 기후변화가 

노령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노령화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세 

번째로는 한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

정에서 다른 변화가 매개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다.2) 

기후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이 거주 불능 상태가 되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하는 인구 

이동 과정에서 이들의 빈곤과 실업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Vince, 2023).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

성하는 방식은 매우 동적이고 입체적이다. 이에 대

한 연구가 많지는 않다.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희소

한 예인 Nadler 외(2023)는 세 가지 전환이 초래

할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변화

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종합적인 접근을 요

구했다. 그만큼 세 가지 변화의 폭이 크고, 그 사이

의 상호작용도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Nadler 외(2023)도 세 가지 변화의 동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지는 않았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변화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 가능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변화·인구변화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변화는 사망률 

감소 등 인구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예를 들면 

Oeppen & Vaupel, 2002). 그러나 동시에 노동

시장, 경제구조, 사회적 불평등, 지역적 불균형 등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반대로 인구 고령화, 

인구 증가 또는 감소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가 어떻

게 기술 발전과 결합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먼저 기술 발전이 인구변화에 미칠 수 있는 긍정

2)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는 상호작용, 조절작용, 매개작용의 세 가지로 나

누어 제시했다. 다만 개별 연구에서 조절작용과 매개작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글의 본문과 그림에서는 

상호작용과 조절·매개작용의 두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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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그림 1 Ⅰ-①)에 대해 살펴보면 Oeppen 

& Vaupel(2002)은 인간의 기대수명이 이론적으

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기존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

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Cutler 외(2006) 역시 20세

기 동안 기대수명 연장의 주요 원인과 국가 및 사회 

계층 간의 사망률 차이 분석을 통해 백신, 항생제, 

심혈관 치료와 같은 의료기술과 공중보건의 발전은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며 아동과 영유아 생존율을 높

이는 등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

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

동화 및 로봇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컴퓨터는 회계사, 계산원, 전화 

교환수의 기능을 포함한 여러 직업을 대체했다

(Bresnahan, 1999). 또한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

는 국가에서 더 많은 자동화 혁신이 일어나고, 특히 

중고령 근로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서 자동화에 적

합한 산업에서 노동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Acemoglu & Restrepo, 2022) 

(그림 1 Ⅲ-①). 한 예로 자동화로 인한 직업 변화

와 그로 인한 위험에 대해 다룬 연구에서 캐나다의 

전체 근로자 중 10% 이상이 자동화로 인해 직업 

변화를 겪을 위험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renette & Frank, 2020). 이러한 변화가 자동

화 위험에 취약한 저학력, 저소득층, 저숙련 중고령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령

화에 대응한 기술 변화는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하

고,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만, 한편으로는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

다(Harris et al., 2018).

같은 맥락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

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노동 절약 기술’에 투자하

여 국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인공

지능(AI) 기술, 사물인터넷(IoT), 로봇에 투자하여 

교통사고 통계부터 원격 자동화된 의료, 기계 학습

을 통한 정보 흐름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Broinowski, 2023).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으로 챗봇이나 원격의료 등의 개입은 고령화 사회

에서 노인의 건강이나 외로움 문제 해소에도 도움

이 될 수 있다(Jarvis et al., 2019; Valtolina, 

Hu, 2021) (그림 1 IV-①).

다른 측면으로 디지털 기술은 인구 이동(이민과 

도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ldwin, 2019). 

Baldwin(2019)은 현재의 원격(재택)근무 형태의 

발전, 온라인 프리랜싱 플랫폼 형성,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번역, 원격 로봇의 진화 등으로 ‘원격이

주(tele-migration)’가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

다. 원격이주 개념은 글로벌디지털일자리(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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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job)의 개념과도 연결된다.3) 국경을 넘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는 2024년 기

준으로 전 세계에 7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2030

년에는 92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

다(World Economic Forum, 2024). 국경을 초

월하는 디지털 노동의 확산은 국가 단위의 복지국

가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형태는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거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 노동 형태는 고용 안정성의 약화, 노

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국가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이들은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

도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Eichhorst, Rinne, 

2017). 이는 신구 사회적 위험과 대별되는 ‘3세대 

사회적 위험’으로 호명된다(그림 1 V-①).

이러한 원격이주 혹은 실제로 노동력이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migrant work)에 대해서는 이들의 

시민권(citizenship) 문제가 민감하게 연관된다.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은 새로운 유형은 아

니지만, 시민이 아니라 ‘비시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3) 원격이주(telemigration)와 글로벌디지털일자리(global digital job)는 언뜻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World Economic 

Forum(2024)은 기술 발전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주가 글로

벌 시장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디지털일자리를 통해 업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p. 6)고 설명하

는 문장에서 Baldwin(2019)을 인용했다. 글로벌디지털일자리 개념이 Baldwin(2019)이 제안한 원격이주 개념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Baldwin(2019)은 원격이주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 나라에 앉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오피스에서 일하는”(p. 64) 

노동 형태를 묘사하며 “5~10년 후에 우리는 원격이주민들이 우리의 사업장에 참여하면서 사업장을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킬 것”(p. 

67)이라고 예견했다.

[그림 1] 기술변화와 인구변화 사이의 상호작용 및 매개·조절 효과

기술

변화
Ⅳ-①.
디지털 기술로
노인 고립 경감
(Jarvis et al. 2019)

인구

변화

Ⅰ-①. 기대수명 연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
(Oeppen & Vaupel, 2002; Cutler et al., 2006)

Ⅱ-①.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원격이주 발생
 (Baldwin, 2019; Koning, 2013)

Ⅱ-②. 인공지능 불안(AI Anxiety)으로 인한 출산 감소
 (Kim et al., 2023)

Ⅲ-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력 감소 대응
          기술 발전(자동화 혁신)
(Bresnahan, 1999; Acemoglu & Restrepo, 2022)

Ⅴ-①.
글로벌 원격_
노동자의 배제문제
(World Economic
Forum, 2024)

x x

x

주: 1) 실선은 긍정적인 영향, 점선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의 가운데 화살표는 기술·인구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기술·인구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게 조절 혹은 매개 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리킴.

3) × 표시는 관련 선행 연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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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라는 측면에서 현행의 복지국가에 새로운 도

전을 던진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시민에 한정

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Koning, 

2013).

기술변화와 인구변화의 상호작용 관련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경제구조, 사회적 불평등 

등에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기술의 

역할과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화와 디

지털 기술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술 접

근성, 고용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수반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3  기술변화·기후변화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변화 활용이 주로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분명한 점은 근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배출한 탄소와 지구 온

도 변화 사이의 관계는 ‘자명하다(unequivocal)’ 

(IPCC, 2014, p. 8)(그림 2 II-①). 

탄소 배출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국한된 것은 아

니다. 가상공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혁명 역

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는 굴뚝

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에서도 ‘좋아요는 어떻

게 지구를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저자인 Pitron(2023)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

는 일상적인 활동은 디지털 공간에서 무게가 없는 

비물질적 성격을 가진다고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모뎀과 케이블,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묵직

한 물리적인 세계에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그리

고 초연결사회에서 데이터의 누적과 처리는 그만큼

의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고 경고했다. 

지구를 파괴했던 기술이 다시 지구를 살리는 데 

활용되는 경향도 관찰된다(그림 2 I-①).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

면하면서 인공지능(AI)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Akter, 2024). Bettini 

외(2020)는 디지털 기술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손

실과 피해(L&D: Loss and Damage)’ 개념에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가 기술변화를 추동하고, 기술변화가 다시 기

후변화의 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양방향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에서 기

술과 기후 사이에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그렸다. 

디지털 전환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이 대목에서

는 재생에너지 기술도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핵

심 요소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와 같은 재

생 가능한 자원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Giel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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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sman et al., 2023)(그림 2 Ⅰ-①). 이 

기술적 전환은 전력망 구조와 에너지 산업의 변화

를 촉발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전통적인 화

석연료 산업 쇠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함

께 초래하기도 한다(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그림 2 III-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한 세계적 노력이 촉

발되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자 전략이 된

다(Leung et al., 2014). Leung 외(2014)는 이

산화탄소 포집, 분리, 수송, 저장, 누출, 모니터링 

및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여 

CCS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논의한다(그림 2 

Ⅰ-①). 해외의 실제 사례를 보면 덴마크는 기후변

화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포집저장기술

(CCS)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임완섭 외, 2023, p. 

189).

농업 기술의 발전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드론, IoT, AI 등 다

양한 스마트 농업 기술이 개발되기도 한다. 이 기술

들은 농작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과 비료의 

사용을 최적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Klerkx et al., 

2019; Manida, 2022; Ma & Rahut, 2024). 그

러나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Thottadi & Singh, 2024; Hebsale Mallappa 

& Pathak, 2023)(그림 2 IV-①).

Argyroudis 외(2022)의 연구를 보면 디지털화

는 미래 도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회복력

과 적응 능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

타일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은 사례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디지털 혁명

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후 위험에 대

처하는 데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현재의 

위험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에 

대해 논의하였다(Argyroudis et al, 2022). 

디지털화는 기후 친화적인 도시 환경과 사회를 

육성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속 개

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Balogun 

et al., 2020). 이들에 따르면 이른바 제4차 산업혁

명의 도래로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디지털화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혹은 

국가 단위의 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에 대안 논의

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적 영역이나 국가의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비국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글

로벌, 국가적, 지역적 행위자 간의 상호 관계를 통

해 조율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Bulkeley & 

Betsill, 2013).

기술 발전을 통해서 녹색 전환을 일구고, 기후위

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기술낙관주의적 전망이다. 이를테면 Mondejar 

외(2021)는 지구 생물 다양성 위기와 기후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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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화의 이점을 제시한다. 

식량-물-에너지 연계의 필수 요소인 (i) 지속가능

한 식량 생산, (ii)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

근, (iii)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디지털 기술

이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De Felice & 

Petrillo(2021) 역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계

산 속도가 빨라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예: IoT,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그림 2 Ⅰ-②). 

기후 전환도 산업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후 

전환에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과 산업, 그리고 청정 

에너지 도입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선제적으

로 창출할 수 있다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기보

다는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Sovacool et al., 

2023). 이처럼 기술변화와 기후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전환, 

스마트 농업, 탄소 포집 기술, 디지털 기술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사회 내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격차

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기술 접근성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이 포괄

[그림 2] 기술변화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 및 매개·조절 효과

기술

변화
IV-①.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Sovacool et al., 2023)

기후

변화

III-①. 녹색 전환으로 인한 관련 산업 쇠퇴

  (Sovacool, 2021; Osman et al., 2023)

IV-①. 스마트 기술 격차로

불평등 심화
(Thottadi & Singh, 2024)

IV-②. 녹색 전환으로

실업 위험 증가
(한재각, 2024)

x

x

x

Ⅱ-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IPCC, 2014b)

Ⅱ-②.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환경 파괴

  (Pitron, 2023)

Ⅰ-①.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

(Akter, 2024; Bettini et al., 2020)

       -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

       -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발전

 (Leung et al., 2014)

Ⅰ-②.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Mondejar et al., 2021;  De Felice & Petrillo, 2021)

주: 1) 실선은 긍정적인 영향, 점선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의 가운데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기술·기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게 조절 혹은 매개 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리킴.

3) × 표시는 관련 선행 연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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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 구

조 및 판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인구변화·기후변화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위험

인구변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 역시 동적이

다. 예컨대 고령화,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화, 이주 

등의 인구학적 변화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서로 복

잡하게 얽혀 있다(Martine et al., 2009). 먼저 인

구변화 중 고령화와 기후변화 간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완섭 외

(2023)는 고령화된 인구의 신체적 특성상 기후변

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혹은 재난 발생 대응의 취약성

에 대해 실제 사례 등을 다루며 사회보장 대응의 필

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Jones 외(2018)는 기후변

화 및 인구변화의 예측 시나리오를 통해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두 가지 기후 시나리오

(RCP4.5, RCP8.5)와 두 가지 인구 시나리오

(SSP3, SSP5)를 통해 기후변화와 인구변화의 상

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위험 관리 전략을 수

립하는 데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Cole 

외(2023)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미래의 건

강 부담에 대한 인구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이

들은 기후 모델(RCP 시나리오)과 인구 모델(SSP 

시나리오)을 결합해 미래의 건강 영향을 예측하였

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고온 지속 현상은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

하면서 열에 대한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다. 

즉 연령은 고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modifier)’(p. 1)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령화 

인구와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중보건 연

구와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 보호 조치와 더불어 장

기적으로 고온에 대비한 건강 정책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그림 3 Ⅳ-①). 

Kim, J. S. & Kim, S. K.(2024)은 지난 20년 

동안 2만 6885개 동남아시아 지역별 고령화 인구 

통계와 녹지 면적 변화 패턴 간의 시공간적 관계를 

활용하여 고령화 현상과 기후변화 적응 간의 상호

작용에 주목했다. 이들은 노인 거주자가 밀집된 도

시는 그린 인프라 제공이 부족하여 취약성이 더 크

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화된 지역에서 녹지 공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하고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되는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하였

다.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 고령화 및 그린 

인프라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해 정리

하였다. 즉 고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그린 인

프라 공급 감소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혔다(Kim, J. S. & Kim, S. K., 

2024)(그림 3 Ⅳ-①). 이를 통해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변화 현상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

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령화 자체로 인한 취약성에서 더 

나아가 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인프라 감소로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함을 보여 준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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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Stephenson 외(2010)는 인구 증가, 도시화, 

인구이동이 기후변화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

되는 지역에서 더 큰 기후변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소득 국가의 경우 기후변

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과 급격한 인

구변동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Hugo, 2011). 

탈탄소 경제 전환이 국제 이주를 촉발할 것이라

는 전망도 있다(그림 3 III-①). Gençsü 외(2020)

에 따르면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관

련 산업의 등장, 그리고 기존 산업 영역의 적응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노동자의 이동이 필요하게 된다고 전

망했다. 녹색 전환과 이주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Demsper, Huckstep(2024)의 관점도 유사하

다. 녹색 전환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숙련 및 급여

를 기준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창출되겠지만, 

해당 영역에서 숙련 노동 수요를 내국인으로 충족

할 수 있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가 숙련 및 고학력 노동의 이주만을 촉

진하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대규모의 

‘기후이주(climate migration)’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후이주는 “주로 기후변화로 인

한 갑작스럽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습관

적인 거주지를 떠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국가 

내 또는 국경을 넘어 움직여야 했거나, 움직이기를 

선택한 사람 또는 집단의 이동”을 가리킨다(IOM, 

2019, p. 31). Vince(2023)는 앞으로 80년 동안 

지구 온도가 3~4도 올라가게 되는 결과는 불가피

하며, 열대 지역 등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

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2030년 

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5도 상승조차 가볍

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온도에서는 전 세계 인구

의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는 13억 명이 적어도 5년

마다 한 번씩 치명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

고 2도가 되면 그 수가 33억 명으로 늘어난다. 기

온이 2도 상승하면 흉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로 

증가하고 어획량은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

다.”(p. 43)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들에서 기후변화

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재해 발생 등 극단적 기상 현

상에 취약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의 취약

성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이동성에 대해 논

의했다(McLeman & Smit, 2006; Kaczan & 

Orgill-Meyer, 2020; Helbling et al., 2023). 

이러한 기후이주 전망치에 대해 방법론적인 투명성

과 과학적인 엄밀함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염

두에 둘 필요는 있을 듯하다(Beyer et al., 2023). 

또 기후변화가 건강과 질병, 사망률 및 이환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변화, 환경변화 및 이주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Hugo, 2011).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경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이동이 도시 내 불평등을 

심화시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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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강조하였다(Kaczan & Orgill-Meyer, 2020) 

(그림 3 Ⅳ-②).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민들이 새로

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 기존 지역 사회는 이주민을 

비시민으로 인식하며, 이들이 사회적 자원과 기회

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도시 인프라가 미

비하고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이주민들이 겪는 불평등과 사회적 배

제가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Blaine et al., 

2022). 기후불안(climate anxiety)은 청년층의 

출산 의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Bastianelli(2024)

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세 유럽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출산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실제로 

출산 의도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그림 3 

III-②).

인구변화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델링 분석에 따르면, 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며, 이는 경제활동과 소비 수

준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Rauscher, 2020)(그림 3 Ⅰ-①). 도시로의 인구 

[그림 3] 인구변화와 기후변화 사이의 상호작용 및 매개·조절 효과

인구

변화

기후

변화

II-①. 도시화가 온난화를 초래
(Murshed et al.,2018; Ren et al. 2022)

IV-①. 고령화가 고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절
(Cole et al., 2023;
Kim & Kim, 2024)

IV-②. 기후이주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
(Kaczan & Orgill-Meyer, 2020)

x

III-①. 녹색 전환에 따른 국제 이주 촉진
 (IPCC, 2014b)

기후 취약지역 발생으로 인한 기후이주 발생
 (Vince, 2023; Beyer et al., 2023)

III-②. 기후불안(climate anxiety)으로 출산 의도 악영향
 (Bastianelli, 2024)

Ⅰ-①.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수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Rauscher, 2020)

주: 1) 실선은 긍정적인 영향, 점선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 

2) 그림의 가운데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좌우의 바깥쪽 화살표는 인구·기후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게 조절 혹은 매개 변수가 되는 경우를 가리킴.

3) × 표시는 관련 선행 연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출처: 연구진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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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그림 3 II-①), 이러한 경향은 주

로 제3세계 국가에서 관찰됐다. Murshed 외

(2018)는 방글라데시의 도시화가 기후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도시화가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

가 역전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인과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의 

온난화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Ren et al., 2022)

에서도 도시 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

화가 지목됐다.

인구변화와 기후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

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이동과 도시화는 자원 경

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심화시키며, 기후 난민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는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5  세 가지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세 가지 변화 모두를 아울러 상승작용과 상쇄작

용(synergies and trade-offs)을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실제로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동반하는 

변화는 개인 및 사회의 질과 사회보장제도에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다. Petmesidou, Guillén(2022)

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고령화와 

환경 보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들자면 무엇보다도 

고령인구의 소비 발자국(Consumption footprint)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때 노인의 비전염성 질병(심혈관 

질환, 치매 등) 위험 감소로 인한 건강 및 사회 보호 

비용의 상당한 감소도 들 수 있다. 여성이 (무급) 사

회적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320)

인구변화, 기술변화, 기후변화 모두 인류 사회·

경제 활동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다. 여기에 작용

하는 변수는 무수하다. 이를 한두 가지 인과관계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세 가지 변화

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해서 보자. 

ILO(2015)는 녹색 전환이 초래한 긍정적인 변화

에 상대적으로 주목한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잘 관리되면 일자

리 창출, 일자리 업그레이드, 사회 정의 및 빈곤 퇴

치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p. 4) 녹색 전환

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한 경고도 있다. Brandl, Zielinska(2020)는 

유럽의 사례 연구를 통해 녹색성장 혹은 탈성장의 

관점에서 일자리의 질 문제는 주변화됐다고 비판했

다. Petmesidou, Guillén(2022)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ILO

와 유럽연합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반면 

OECD는 저임과 여성 노동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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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는 등 상반되는 관점을 보인다고 설명한

다. 복잡한 변수들과 흐릿한 시계 속에서 전망은 엇

갈리고 비관과 낙관은 교차한다. 

EEA(2019)는 세 가지 변화의 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한 드문 연구다.4) 굳이 말하자면 이들은 기

후변화 자체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정책의 강

화를 변수로 간주했다. EEA(2019)는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썼다. 인구 고령화, 기술변화, 환경

정책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정량적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

과 사회, 경제, 환경 변수가 시스템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는 정성적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다. 먼저 CGE 모델에서

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와 유럽연합(EU)의 두 가지 

정책 목표의 관계를 분석했다. 두 가지 정책 목표는 

EU 안정 및 성장 협정(EU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 기준치 

3% 미만 달성과 장기적인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 

특히 2050년까지 탈탄소화다. [그림 4]는 EEA 

(2019)가 제시한 변인 간 상호 관계다. 고령화, 자

동화와 더불어 엄격한 환경정책의 적용이라는 시나

4) 유럽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은 유럽연합의 규칙 1210/1990에 의해 설립됐고, 199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유럽연

합의 산하기관이다(김두수, 2011).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환경청은 유럽 국가들의 환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바

람직한 독립적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유럽연합은 같은 규칙을 통해 유럽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EIONET: 

European Environment Information and Observation Network)를 설립하고, 유럽의 환경 상태와 환경상의 악영향에 대한 평

가에 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EEA(2019)의 주요 분석 내용은 이듬해 나온 ETC/WMGE(2020)의 축약본이다. 

[그림 4]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

Agening
population

Automation/
robotics

Low-carbon
policy

Labour
force

Unemployment
rate

Multifactor
productivity

Wages/
salaries

Social
transfer

Health
expenditure

Pension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Revenues
other taxation

Fiscal
sustainability

Revenues
direct taxation

GDP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venues
carbon taxa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진한 실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점선은 기술 발전의 영향을, 옅은 실선은 환경·기후 정책의 영향을 나타냄.

출처: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Europe in an age of demographic and technological change”, EEA,2019, EEA,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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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

정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는 2035년부

터 EU가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 목표인 3% 

미만 달성을 어렵게 한다. 기술변화는 일반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재정적자의 GDP 대

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탄소세 도입은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개선한다. 탈탄소 측면에서 보면 인구

변화 및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반대로 자동화가 확대되

면 배출량이 증가한다. 더 높은 탄소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50년 기후 정책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인과지도(CLD)5)에 따른 분석에서는 인구 고령

화는 비용 증가와 공공 자원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

정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정보통신기술

(ICT)과 로봇화의 도입이 실업을 초래하고 복지 지

출을 포함한 공공 지출을 늘린다. 이는 인구 고령화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소비와 

공공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ICT와 로봇화가 생산성을 높여 국내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6  나가며

이 글에서는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상호작용하

고, 서로를 매개하고 조절하면서 사회적 위험을 구

성하는 방식을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세 가지 변화 가운데 두 가지 변화씩 짝을 나누어 사

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세 가

지 변화가 한꺼번에 서로를 상쇄 혹은 강화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세 가지 변화가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동적이다. 이를테면 기술변화는 기후

변화를 낳은 핵심적인 동인(IPCC, 2014)이고, 동

시에 친환경 기술 발전은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화

하는 핵심적인 역할(Gielen et al., 2019; Osman 

et al., 2023)도 맡는다. 쉽게 말해 병도 주고 약도 

준다.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

한 녹색 전환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쇠퇴하고 실업

의 위험도 높이지만(한재각, 2024), 동시에 친환경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일자리는 실업의 가능

성을 낮춘다(Sovacool et al., 2023). 한 가지 변

화가 다른 변화에 주는 영향도 일방적이지 않다. 이

렇게 양방향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관련 정책

은 이러한 복잡한 관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세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이렇게 동적인 

사회적 위험의 구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응은 개

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5) 인과지도(CLD)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인과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이론적인 접근과 실제 관찰을 통

해 피드백 루프로서 기술하고 2차원적으로 구조화해 제시하는 방식(Sternman, 2000; 최남희, 2003 재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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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대한민국 

정부, 2020),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관계부처 합

동, 2022) 등이다. 물론 하나씩 보면 모두 굵직한 

도전인 것도 사실이다. 이를 포괄하는 정책 비전 제

시도 필요하다. 

사례가 없지 않다.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

합계획’(이하 한국형 뉴딜)이 전범(典範)이다. 한국

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과 더불

어 안전망 강화를 뉴딜의 세 가지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의 세 영역에

서 2025년까지의 예산 투여액까지 제시하면서 구

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0년 당시 한

국 정부는 인구변화까지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이

른바 기술과 기후를 아우르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렇지만 로

드맵에 따른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형 뉴딜 

자체가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에 과도하게 편

중되어 있는(김진석, 2020, p. 16)” 한계도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판 뉴딜은 메가트렌드가 미

칠 충격을 고루 염두에 두면서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글의 한계가 많다는 점도 밝혀 둔다. 먼저 연

구의 초점이 광대해 개별적인 사회적 위험의 개념 

및 생성·강화·완화에 대한 상세하고 논리적인 설명

이 미흡했다. 연구 자체가 거시적이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두 가지 이상의 메가트

렌드를 염두에 둔 연구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림 1~3]에서 제시한 경로에서 많은 부분이 비어 있

다. 보다 충실한 문헌분석을 통해 그림의 많은 부분

이 채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변화를 종합

한 연구 역시 매우 희소하다. 이 영역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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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how and in what specific ways technological, demographic, and 

climate changes, through their interactions, give rise to new forms of social risk. To 

conduct this analysis, we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The interaction of these three 

changes is dynamic and complex, amounting at times to paradoxical effects. For 

instance, while technological advances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they also offer 

potential solutions. Several pathways are identified through which the three changes 

together bring about social risks, each mediating and acting on the others. Regarding the 

interac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demographic shifts, one effec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context of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has been to mitigate health 

deterioration among older adults. Yet, technological advancement also gives rise to new 

challenges, as it did in the social rights of a category of workers known as global 

tele-migrants. Future policymaking must incorporate a holistic approach to these three 

major changes an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ir workings.

Social Risks under the Combined Influence of 
Technological, Demographic, 

and Climat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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